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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,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

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,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

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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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, 세타II엔진 결함관련 미국 소비자 보상안 합의 

 
What’s New: 

-전일 미국에서 현대차가 세타II 엔진 결함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보도됨. 

-현대차에 의하면 현지시각으로 9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세타II 2.0L, 2.4L 가솔

린 엔진이 장착된 2011~2014년형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수리비 등을 모두 보상하는 내용의 

합의안을 제출했고,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2월 15일 합의안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힘. 

Analysis: 

(미국 소비자 보상합의 과정과 내용)  

-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II 엔진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으며, 이후 2016년 4~5월에 소비

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음.  

-이들은 엔진부품 문제로 주행 중 엔진 작동이 멈추거나 심한 소음 문제를 겪었고, 현대차가 결함을 

은폐한 채로 차를 판매했으며, 결함을 운전자 탓으로 돌려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함. 

-당초 2015년 리콜에서는 2011~2012년형만 문제가 됐으나 합의안에는 2013~2014년형도 포함됨.  

-합의안에 따르면 해당차량 구매고객 88.5만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 및 수리,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

연장 혜택, 이미 지출한 수리비와 견인비 및 렌터카 대여비용, 해당차종을 중고로 판 경우 엔진 결함 

때문에 중고차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음. 

So What?: 

(미국 소비자 보상합의 관련 비용과 주가 영향)  

-2015년에 이미 YF소나타 2011~2012년형 47만대에 대해 엔진결함 리콜을 실시한 바 있고 이와 

관련 8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던 것으로 파악됨.  

-YF소나타 2013~2014년형 41.5만대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, 합의안 

관련 추가적인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대략 1,000~2,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(최악의 경우 해당차종에 대해 모두 엔진교체를 가정했을 때 88.5만대*$3,000=2.9조원 정도 산출

되는데 이러한 가정은 비현실적). 

-전일 주가는 2.2% 하락해 시총으로는 6,600억원이 줄어들었음. 소비자 보상 합의안의 정확한 금

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대로 대략 2,800억원을 가정했을 때 관련 비용 이상으로 이미 

주가는 악재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. 

-다만 국토부가 국내 세타II 엔진 결함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태 확산 

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. 

 

 

 

 

 

 

 


